
D램, PC 판매 부진으로 재고 급증
3/4분기 재고량 12.2주로 18% 증가 … 회복 기대감에서 불확실성으로

세계 경제불황 속에 PC 판매 부진이 계속되면서 최근 감소세를 보이던 D램 재고량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격 급락이 진정되면서 기대감이 커졌던 D램 시장의 회복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IHS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3/4분기 세계 D램 공급기업들의 재고량은 12.2주로 2/4분기의 10.4주보다 18%

가량 늘어난 것이며, 4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D램의 최대 수요처인 PC 판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경제불황 개선, 새 PC 운영체제(OS) <윈도8> 출시, 연말 성수기를 앞둔 계절적 특수에 힘입어

PC 판매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전망이 기대에 그치고 PC 수요자 중 상당수가 태블릿PC로 옮겨가면서 PC 판매는 3/4분기도 부진

을 면치 못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최근 주요제품 가격이 사상 최저가를 기록한 뒤 반등하면서 회복 전망이 고개를 들던 D램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일부에서는 D램 생산기업들의 설비투자 축소로 초과 공급이 어느 정도 해소된데다 모바일기기용 신규 수요

가 늘면서 장기 침체에 빠졌던 D램 시장이 2013년에 회복기로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경제불황으로 당장 PC 수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D램 업체들이 PC용에서 모바일용으로

갈아타는데도 시간이 걸려 D램 재고 해소와 시장 회복을 점치기는 아직 이르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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